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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길 찾기 
많은 사람들처럼, 메그 슈만 목사는 올바른 길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 인생에서 바른 경로를 찾는 데 말입니다.
2007년 피츠버그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메그는 "매우 긴 여정"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졸업 후 안수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진로를 택했는데 교회법이 동성애자의 안수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졸업 후 동물 보호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보호소 계단을 내려가면서 교회가 끝까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참담했지요."
[bookmark: _Hlk73021154]머지않아 메그는 그녀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의 마켓 스퀘어 장로교회의 지도 하에 안수 절차에 다시 들어갔고 펜스테이트 헬스 허쉬 메디컬 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알라배마주 버밍햄 아동병원의 전임 요청을 수락했고, 그곳에서 2018년 안수를 받았습니다.
일은 아주 잘 맞았지만,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 년이 조금 더 지나 메그는 해리스버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bookmark: _Hlk73022417]"나는 소명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코비드가 발생했지요. 그저 돈을 좀 벌기 위해 커피샵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마켓 스퀘어 교회에서 임시 목회직을 맡았어요. 코비드로 커피샵이 문을 닫았을 때 정상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진정으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라는 걸 알게 되었죠."
칼라일 노회의 임시 노회 총무인 쉐릴 게일런 목사가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메그가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받고 있던 스트레스를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즉각 장로교 연금국의 보조 프로그램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 메그는 비상 보조기금에 적합한 대상자였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어, 메그는 그녀의 다음 소명을 찾는 데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메그는 자신의 여정에서 노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와 더불어, 토마스 머튼의 "머튼 기도" 덕분에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에서 머튼은 그가 가는 길은 모르나 주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은 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 덕분에 메그는 이제 그 길, 즉 바른 길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인 여러분들의 관대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은 하나님이 부르신 메그와 같은 이들에게 지원과 부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라고 임시 노회 총무인 게일런 목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부는 꼭 필요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아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나타냅니다." 
기쁨의 성탄절 특별 헌금에 아낌없이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당신의 도움에 이르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소서. 우리 삶에 희망의 문을 열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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